
하성  통신

15 - 23호 인플루엔자 예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독감 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B형 독감은 항체를 지닌 사람이 많아 비
교적 가볍게 지나가지만, A형 독감은 바이러스 변이가 많아 항체를 지닌 사람이 적고 전염성 
또한 훨씬 높은 편입니다. 개학이후 독감환자가 발생한다는 소식이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가정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인플루엔자란?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감염이 될 경우 일반적인 
  감기증상과 함께 갑작스러운 고열, 근육통, 쇠약감 등의 전신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급성호흡기 질환.

❏ 인플루엔자의 전파경로
   잠복기는 평균 2일 정도이며, 전염력은 대체로 증상발현 1 일 전부터 발병 후 5일까지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

❏ 인플루엔자의 증상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합병증 : 폐렴이 가장 흔한 합병증이며,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 등에 기저질환 악화와 합병증  
   으로 사망할 수 있음.

❏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학교에서는 독감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37.8℃ 이상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 시)  학생 안정  
    과 전파방지를 위해 학부모님께 연락드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대중과의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학원이나 공부방에 가지 않고 학교친구들과의 접촉을 자제 합니다.)
   인플루엔자로 확진 시, 완치될 때까지 등교중지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인플루엔자로 인한 결석(등교중지)은 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   

  됩니다.
   최근 캐나다 대학교 연구팀은 “열은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하   
    며 독감이나 감기로 인해 열이 난다면 약을 복용하고 밖으로 나가기보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편이 좋다 ”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38도 이하의 열이 날 경우 가정   
    에서 임의로 해열제를 복용하지 말고, 우리 몸의 면역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휴식   
    을 취하며 병원진료를 통해서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해열제를 복용하도록 합니다.



❏ 예방법
   ① 손을 자주 씻고 소금물 가글을 자주하며,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바로 손을 씻으십시오.

      흐르는 물에 비누 등으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십시오.
   ②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기침이 계속될 경우  마스크를 사용하십시오.
      휴지가 없을 경우에는 옷소매로 가리고 하십시오.

      기침 시 사용한 휴지는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③ 잠을 푹 자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④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며,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먹습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김치, 된장국 등 발효식품 및 잡곡밥을 먹도록 합니다.
   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⑥ 실내는 자주 환기를 하며 실내온도 18도~20도, 실내습도는 40~60%를 유지 합니다.

       
  올바른 손씻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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